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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세월호 시국농성 종료, 6월 총궐기 현장 조직화 돌입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민주노총이 지난 5월 18일 시작한 청계광장 시국농성을 오늘(5/31일)로 종료하고, 6월 투쟁과 6월28일 총궐기 성사를

위해 현장조직화로 전환합니다. 시국농성은 팽목항의 간절한 기다림과 함께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호소, ‘생명의 존

엄’을 외치는 국민의 분노와 함께하고자 하는 취지로 2주 동안 진행 됐습니다.

 
농성과정에서 민주노총은 유가족들이 호소한 천만인 서명받기 운동과 더불어,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출근길 1인 시위

와 청계천 침묵행진, 청와대 인근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인근 릴레이 1인 시위는 청와대 방

향으로 이동하는 것조차 막아선 경찰의 과잉통제로 인해 수차례 무산됐으며, 이에 대해 민주총은 민주주의를 막아선

청와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시국농성을 종료한 민주노총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실현하고 침몰한 생명존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6

월 투쟁 준비체제로 전환합니다. 오늘 31일 3차 범국민촛불 행동에 더욱 결연한 의지로 참여할 것이며, 4차, 5차… 끊임

없는 촛불행동과 함께할 것입니다. 나아가 참사 49일째인 6월3일 민주노총의 모든 가맹조직은 일제히 성명을 발표하여

팽목항을 기억할 것이며, 끊어진 안산분향소의 발길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진상규명 천만인 서명운동’이 목표에

닿을 수 있도록 조직력을 다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호소에 화답할 것입니다.

 
 
이미 언론노조 KBS본부는 파업에 돌입해 6월 투쟁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보도통제 사과와 개선이 없는 한 파업은 6월

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 6월 13일 민주노총은 농민, 빈민, 학생 등, 수만 명 대오와 함께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고, 6

월 23~28일을 총궐기주간으로 선포하고 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힘을 조직하여, 28일 전국적인 대규모 총궐기로 책

임회피 무능정권을 심판할 것입니다.

 
2014.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부설기관 민주노총 소개 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

*
ENGLISH SITE

궁금하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개 소식 노동상담 자료 부설기관 업무

https://nodong.org/notice
https://nodong.org/notice
https://nodong.org/statement
https://nodong.org/notify
https://nodong.org/index.php?mid=statement&listStyle=list&page=530
https://nodong.org/
https://nodong.org/
https://nodong.org/kctu_founding
https://nodong.org/map
https://nodong.org/english
https://nodong.org/consult
https://nodong.org/kctu_founding
https://nodong.org/notice
https://nodong.org/consult
https://nodong.org/data_paper
https://nodong.org/

